
마음은 어떻게 접속되는가



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

<명사>

1. time 

2. person 

3. year 

4. way 

5. day 

<형용사>

1. good

2. new

3. first

4. last

5. long





달려라 죽음 – 박노해 -

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/ 말을 많이 하느라 대화할

시간이 없다 /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/ 인터넷과 트

위터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//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/ 지구

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/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/ 꽃이 피는 걸음

은 그대로인데 // 지금 나는 /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/ 남

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//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/ 오

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달린다 //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

닌 죽음인데 / 죽음의 냄새가 나는 '살아남기'일 뿐인데









“우리”는 누구인가? 





접점을 찾아서

- 경계는 어떻게 그어지는가?

- 존재로 만나는가?

- 서로의 잠재력을 일깨우는가?

-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? 



마음이 부서지는 두 가지 방식

마음이 부서져 흩어질 때 (broken apart), 그것은 폭력의

씨앗을 뿌린다. 수천 개의 사금파리로 폭발하면서 그 파

편이 적에게 날아간다. 그렇게 부서진 마음은 해결되지

않은 상처로 남아 자신과 타인을 계속 괴롭힌다. 

마음이 부드러울 때,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고통

을 끌어안는 더 커다란 능력으로 부서져 열릴 수

(broken open)있다. 그것은 치유의 근원이 되어 타자와

의 공감을 심화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능력을 확장시킨다.

(파커 파머 [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])  



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

그 섬에 가고 싶다

- 정현종 ‘섬’ -



꽃 그늘 아래,

생판 남인 사람 아무도 없네

- 잇사(一茶) -





“여의도에 도착한 뒤에도 행렬은 끝이 안 보였습

니다. 아이들에게 '뒤돌아보라'고 했지요. 그걸 보

고 우는 애들도 있었고요. 정말 이 아이들의 한 발

걸음이 큰 발걸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한 걸음, 

(...) '우리 사회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, 희망이 있다'

고 생각했습니다. 그걸 아이들이 직접 본 것이죠. 

매일 기사에 달린 댓글만 보다가 끝이 없는 행렬을

목격한 것이죠.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

것입니다.”



호연지기 (浩然之氣) 

사람의 마음에 차 있는

넓고 크고 올바른 기운



중력 방정식

“어떤 공간에 에너지가 놓이면

주변의 시공간이 변한다” 



마음을

두 갈래 세 갈래로

흩트리지 말고, 

한 가지로 올곧게 모아

만 가지 변화를 주시하라.

– 퇴계 -


